
DMS, 중국 태양광 합작기업 청산
태양광 불황으로 사업성 악화 … 태양광 제조장치 공급계약도 해지

DMS(대표 박용석)는 중국 Yixing TR Solar와 체결했던 146억5440만원 상당의 결정질 태양전지 제조장치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1월7일 발표했다.

해지금액은 2009년 매출의 9.57%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MS 관계자는 “태양광 시장 불황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Yixing TR Solar의 청산이 진행되면서 태양전지

제조장치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DMS는 2010년 5월 중국 Jiangsu Yixing 경제개발구역과 합작으로 Yixing TR Solar를 설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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